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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화학, 정전사고 줄이기 총력전
울산 여천 온산 용연 전력수급 개선 추진 … 송전선로 용량 확대

석유화학단지의 정전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울산, 여천, 온산 등에 변전소가 증설된다.

울산시는 전력공사와 함께 변전소 3곳을 증설하는 등 산업단지의 정전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추진

하기로 했다.

지역 국가산업단지를 석유화학단지, 여천단지, 온산단지, 용연단지 등 4개 지역으로 구분해 전력수급 개선대

책을 추진할 계획이다.

석유화학단지는 용연2 변전소를 2015년까지 건설해 입주기업에 대한 전력공급 능력을 확충하고 송전선로

용량을 늘릴 예정이다.

온산단지와 여천단지에는 당월변전소와 동울산변전소를 각각 건설하고, 용연단지에는 송전선로를 증설해 공

급능력을 추가로 확보한다.

울산시 관계자는 “1월 여수단지의 정전사고를 계기로 정전사고 최소화 대책을 추진해왔다”며 송전시설을 적

기에 증설하고 해당기업들은 전력공급 2중망을 구축해 정전 때문에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“고

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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